과목명: 디지털과 언어

디지털과 언어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더 멀리 더 가까이 디지털 새로운 방식과 만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너는 누구니?
우리는 일상에서 디지털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과연 이 디지털은 무슨 뜻일까? 라고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디지털의 유래는 처음에 손가락을 뜻하는 digitus,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영어 단어 digit인데요.
digit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digital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될 때는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입니다.
이때 당시 디지털 기술은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는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이진수 체계라는 말은 여기서 0과 1 두 가지 숫자만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 표현 방법인 거죠.
디지털은 아날로그처럼 연속되는 실수가 아닌 특정한 최소 단위를 갖는, 즉 0과 1 이 두 가지의 이산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아주 단속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중간값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자리씩 딱, 딱 끊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통해서 볼까요?
아날로그 시계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시계는 굉장히 단속적으로 정확한 딱 끊어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디지털의 역사는 디지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의 탄생 즉 이것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본질부터 그 언어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비트, B -I -T 라는 단어는 binary digit 즉 바이너리의 BI와 digit의 맨 끝에 있는 T가 줄여서 만들어진 말로 BI 접두사로 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숫자 체계 이 두 개의 숫자는 바로 0과 1을 의미합니다.
전기나 빛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ON, off 여러분 많이 아시죠?
켤 때, 끌 때 이 두 가지 선택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만든 것을 바로 비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표현할 때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수가 활용이 되어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에서도 자료들을 이러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디지털 자료는 그래서 복제, 편집, 삭제가 용이해서 복사물과 원본에 차이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비슷한 단어로는 사이버라는 단어도 있겠어요.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발전을 촉진 시켰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에 기본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지금 쓰는 현대의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핵심 기술이 된 것입니다
